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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원유 생산량 “동결” 결정
공식 하루 생산량 2967만배럴 … 재고량 충분하고 시장공급 원활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12월5일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146차 장관급회의에서 원유 생산량을 당분

간 현 상태 2725만배럴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OPEC은 12월5일 오후 회의를 마치고 “원유 공급량이 충분하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고 

보고 당분간 생산량을 현재 상태로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OPEC은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2008년 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OPEC은 “OPEC 회원국이 2008년 국제 원유시장의 수요-공급 전망을 검토한 결과, 특히 1/4분기와 2/4분기

에는 시장의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며 “시장 공급이 계속 원활할 것이며 상업

적인 원유 재고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압달라 살렘 엘-바드리 OPEC 사무총장은 “재고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OPEC은 지정학적 요인, 자원 산업으로 자금 과다유입, 시장 경색에 대한 거래업자의 인식 등 외부

적인 이유로 국제 유가에 여전히 불안정성이 남았다고 우려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고유가는 OPEC의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등 시장에 

개입하는 부수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 OPEC의 판단이다.

아울러 만장일치로 2007년 1월 OPEC에 가입한 앙골라의 하루 원유생산량을 190만배럴로, 11월 재가입한 에

콰도르의 하루 생산량을 52만배럴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으로서 지위가 불투명했던 에콰도르가 정식 OPEC 회원국으로서 지위를 획득해 OPEC 회

원국은 13개국으로 확정됐으며 OPEC의 생산량 제한을 받지 않는 이라크를 제외한 12개국의 공식 하루 생산

량은 2967만배럴이 됐다.

OPEC의 원유 생산량 동결 발표에 따라 미국 상업거래소의 원유가격은 1.53달러 오른 89.85달러로, 런던 브

렌트유는 1.66달러 상승한 91.19달러에 거래되는 등 국제 원유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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